
U V잉크, 고기능화로 위기극복
9 5년 수요 8.1% 증가한 2 0 0톤 … 후렉소용 등 고급화 추진

국내 U V잉크시장이 9 6년 인쇄시장의 선거특수에도 불구하고 큰폭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

알려져 생산기업들의 제품고급화 전략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.

특히 옵셋용과 실크스크린용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시장변화가 불가피한 것으

로 지적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U V잉크 수요는 2 0 0톤으로 9 4년

1 8 5톤에 비해 8.1% 신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당초 유아·문구시장의 활성화와 라벨용의 계속된

수요증가를 바탕으로 10% 이상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

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옵셋용의 주력시장인 비디

오케이스시장과, 실크스크린용의 주력시장인 전자제품시

장의 악화가 주원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
또 유아·문구시장도 9 5년 하반기 경기악화에 따라 9 4년

과 같은 1 4 %정도의 신장률( 9 5년 7 ~ 8 % )이 이어지지 못

한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.

이같은 상황은 9 6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이며, 상반기 선거특수에도 불구하고 자연증가수

준인 5 %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
9 5년 기업별 공급현황을 보면, 한국특수잉크가 전체시장의 7 0 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대한잉크 1 0 % ,

동양인쇄잉크 10%, 남양잉크 5%, 기타 5% 등으로 나타났다.

이가운데 남양잉크와 양지코츠 등은 전량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수요구성비를 보면, 옵셋용이 전체의 75%, 실크스크린용 15%, 윤전용 5%, 라벨용 5% 등으로 나타

났다.

옵셋용은 한국특수화학이 8 0 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대한

잉크가 10%, 남양잉크가 1 0 %를 점유하고 있다. 실크스크

린용은 부림화학이 80%, 미농상사가 2 0 %를 공급하고 있

다.

윤전용은 한국특수화학이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, 라벨용

은 한국특수잉크 60%, 대한잉크 40% 순으로 집계됐다.

가격은 9 6년1월 현재 4원색기준 K g당 2만5 0 0 0원 수준으

로 9 5년8월 1 5 %정도 가격상승이 이뤄진 이후 정체상태를

보이고 있어 안료가격 상승에 따라 1 0 %전후의 가격연동

이 이뤄질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알려졌

다.

한편, 국내 생산기업들은 최근의 인쇄시장의 침체로 전망이 불투명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기능

성쪽으로의 용도 및 제품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.

한국특수화학은 후렉소용 제품을 개발,필름·케이스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

방지하여 인쇄선명도를 높여주는 무수평판용 U V잉크를 이미 개발해 놓고 시장화에 전력하고 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.

무수평판용 인쇄기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화특수가 일본 이와사끼로 부터 들여와 시운전중인 것

으로 알려졌다.

이밖에 다른 생산기업들도 후렉소와 무수평판용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

알려져 U V잉크시장의 고기능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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